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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해녀음식이야기▪ ▪

김효숙- -

원 질하 집 었* ?

할 니도 했고 어 니도 했고 에 해 도 여러 했고 도 했고.. 6 .

에 해산* ?

ᄆᆞᆷ해 ᄆᆞᆷ 많 고 게 튼 다 도 보 어 다 해, .. ,

산 주도에 어지 동 고 생각해 타고 가 다 도 주변에 업,

하니 해 가 든 어 신들 심 곳 할 니 다 우리 상.. , .

타고 에 도 득하게 가 쪽 어 하고 할 도 막. ,, .

가 고 해 들 가에 간 간 다가 우리 마지막 에,

만 가 상 만 에 업해 가 주 들 해 돼 우리 쪽6 , 6 , .

다에 하니 가 망사리에 가득 가 그것 에 주고 에.

루에 담고 우리 다에 들어가고 가 꾸 꾸 고 돌고 가 그냥 만, ,

에 워 업하다가 한 다 여 공격 하 사 보, 6 6 ,

쳐 리 들고 우리 워 고 헤 지 하 우리가, ,

다에 니 돌고 다 하 다 여 고 다하 헤 지 하,

해 시 에 가 비 그게 떼 타 에 비가 돌고 가, , 2~3 ,

타 후에 징 그게 막 떼 타 비 고 어 다가 고, , 2~3

헤매 돌고 워 다니 우리 검 니 검,

니 같 고 하니 하 돌고 워 떼 다니 건 고 하.

다니 것 워 그것 타 비가 튼 그것 에, , ,

한 질 가 다에 얼마동 업 하* ?

우리 시간 에 맞춰 시간도 해 그러 계 님 에 한4 , 4 ,

시간 본 시간 니 빨리 고 계 님 그러고 가4

우리 가 고 사리 에 가 들 지. , .. ,

도 많 싸지도 고 들 하고 많 싸지도 고 가 그 어 그런. , .

사리 피하 막 에 동쪽 막 가고 들 에 쪽 막 사,

고 가 그럴 에 업 해 험해 에 들어갔다 사 쪽, , ,

막 고 가 닻 다니 그 사 가

지 못해 살에 그러 해 가 에 가 닻 걷어 업 시간 보, .

통 시간 하 에 하고4 ,

것 식 해 드시 가* ?

해삼 어 톳 우리 동 도 많 고 도 많 고 보통 어 계 공, , , , ,

동 매 개 것 개 매 매 개 매하고 식 에 우리가 에 해, ,

가 었 지 었어 고 해 들 꾸 꾸 빠 가130 70 . .

주시 내에 많다고 어 계 고 보 그 할 니 다 식 에, 70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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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 업 할 니 한 사 우리 한 사 공동 취 공동 사 들10kg 50kg ,

사 많 하 편 그것 지지 고 사 들 많 도 사 들 그,

건 다 고 에 싣고 고 공동..

직 신 것 에 하 해산 식* ?

ᄆᆞᆷ ,

해산 별 리*

1.

에 가 가격 비싸니 귀하다고 해 었지 들 공 시 고,

돈 만들어 공 시 고 어 어 다가 에 개 워 그것 갓, ,

식 해 어 니 지 고 그것 고 집에 식 실에 매,

달 목에 걸어주 식 럼 쪽쪽 빨 어 가 그런 엄마들 그 에, ...

었 지 본 막 어 엔 가 하 해 에, ,

가 그 한 틀해 사 해 짜가 해 가니 에, ,

식들 공 시 지만 그것 해다가 식들 그 그것 해 다가,

갈 복 게웃 고 쳐 갈 많 하고 갈 행하고 볶 고 고, , ,

볶 하고 그게 것 같 갈하고 볶 에 생각도 못했. .

에 도 많 하고 그런 그것 하 집에 하고 하 집에

해 우리 해 죽도 고 고 살 만 에 말, , , ,

그 쿠쟁 고 해 보말 만 것 내 싹 꺼내 내 에

었 지 어 도 맛 고 그러니 많 가고 가격 비싸 그것, ,

다 건 지 가지 니 식들 고 집에 가 여러 가지 식,

도 해 주고 것 냉동시 다가 여 엔 해 주고 삶 다가 그냥 에

어도 고

보말2.

보말 에 삶 죽도 여 고 삶 그냥 것 보말 사러, ,

식당에 사러 보말죽도 하고 에 우리 보말 지 돈도 고, ..

거 고 생각도 하고 다가 삶 재미삼 거 했 득

없어 보말도 돈 고 다가 삶 지 다 겨 그 게 해 식당하 사 들, .

한 그것도 돈 고 에 우리 어 보말죽 고 도 고 믹 에, .. ,

갈 미역에 가루 어 고 보말과 어 믹 에 갈 그,

진하지 보말 통째 맛 보말하고 하고 믹 에 갈 미역에, ,

고 볶다가 가루 어 여 체가 진득해 그냥 집어 맛 없, ,

어 체가 맛없어 통째 고 볶고 주 에 었지 럼 죽, . . .

여 고 여 고 하고 살 지 우리 어릴 할 니들 보 살 가, .

도 하고..

복3.

복 우리 어릴 만 해도 도 상 상 고 해 질 주 했어 우리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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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 니도 상 했지만 에 가 돌 다니다 보 복 그 만 도 하고

만 도 하다고 하지 복 타원 어 고 해 에 게 가. ,

다보 탁 어 어 그걸 떼어 상 상 고 했 그 복값,

비싸니 거 고 생각 못해 그냥 가 다 그 얼마 고 생각했, .

지 연산 복 없어 어 다가 하 가격 싸 연산 귀한 거니 가격, , .

가 가 지 에 만원 지 도 만원 그러, 10 1kg 10 , 10 ,

식 복 주가 여럿 어 식 복 사다가 식 복 만원 연산6 ,

복 어 다 주들 가 다가 죽 여 그 지 마 가린에 고.

살짝 볶 그 게 해 들 어도 주고 들 고 연산 별 없고 식. ,

복 많 사다가 들 많 편 지 복죽 도에 했 경. , 2000

하고 하고 어 같 고 갈 죽 복 죽 상 맛

어 고 갈 갈 지 그냥 고 죽 질겨 생 고, , .

하고 믹 에 다 갈 죽 게웃 한 색.

그 게 맛 어 복죽 상 그 게 해 경 도 해 드리고 경 그, . .

게 해 드 었 지 가 식 복 사다가 죽 고 다 동 럼

하고 했 그 거 죽 여 어 들 드시게 복 여6 , ..

고 그 에 복 지 못했지 지 건해 가 빴지 그냥. . , .

살 가 편 하고 건도 가지 그 돈 해다가 들 웠 지

들 거 그게 거, ,

4.

우리 다에 가 지 많 도 업 못해 돈도 고 에 가지 고, ,

도지사님 에 돌 가 지원 하 업 많 그 고 헤어1 1

질 업 시 니 그 고 해 거 내 에 헐어 새

그 에 고 그 어 에 새 걸어 고 에 신,

어 어 하 지 고 그냥 걸어 고 니 어들어 다 에 빡,

빡해 신 어 동하 에 편할 어드니 편해 업 시, ,

고 지 고 만 주 합니 업 시 내가 생각하 것 고? ..

보다 도지사님 신경 계 들도 신경 쓰 고 만 계,, ..

도 우리 필 가 없어 우리 업 에 못했어 월 월말 지, 15 , 10 5

간 도 에 그동 업 못했어 업해 해 들 고15 , 15

삽니 사 들 사짓고 그러지만 우리 도 없고 과 원 그만 거 해?

고 사 다만 보다가 도 업 고 도 업 고 업하고 그15

러니 에 가 거지 하루 만원 고 에만 가 거 든. 6 ,

어 들 도 업할 건가 하다가 하니 리 에 가 돈 만원 고 말겠다6

해 해 가 가 어들어 거리가 없어 가 다에 가도. , ,

그만 못 니 가격 다운 니 가 고 해 들 많 없어 ,

해삼5.

해삼 주 여러 가지 많 지 도 고 든 어 들 질 다고 해 거운, ,

에 살짝 쳐 하고 어 쳐 고 식 많 사 들 엿 엿 주, ,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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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루 시 에 가 엿 만드 재료들 엿 하고 가루 가루 해 엿, , ,

에 삭 다가 해삼과 같 다 여 해삼 생 걸 해삼 쫄 들어, , ,

많 들 엿 만들어 어 식에 다고 해 도 고 것 어, ,

도 고 해삼 다 하게 지 살짝 쳐 도 고 살짝 드러워 지 말고, ,

에 살짝 쳐 우리 해 등 할 도 든 어 들 살짝 쳐 드 사, ,

들 가 그냥 들 들 어 들 다 싶어 쳐 드리고 엿 많

어 식에, .

6.

에 었 지 사러 사러 한 마리당 거 원 것, 1000 ,

마리에 원하 가 가 것 쳐 고 그냥 어 고1000 , .

어 고 그게 몸에 다고 했 지 많 사러 그게 가 하다 보 다, . , ,

도 산다 도 산다고 다 여 하고 삶 에 그리고 그냥 삶, ,

고 어 고 그것 에 여 게 생각 해,

청각7.

청각 많 청각 말 다가 에 여 에 거니 말 다가, ,

에 에 고 그냥 에 고 우리 마 청각 어 사, ,

어 시 가 하 어도 거 한 주 주 하지, , ,

해 닥에 내 식집에 도 쓰 우리 동 에 어 집, , ,

집 우리도 어 한 주 주 에 해 한 쳐 에 어 다, ,

.

미역8.

미역 에 그걸 말 다가 해 었지 것 빨 고 어 고1 .

도 여 고 그랬 지 그걸 빨지 고 냉동 시 다가 미역 그 냉동 시 다

가 꺼내 에만 헹 그 다고 해 떫 맛도 없어 그 식, ,

당 업 에 량 사 가 주 많 사 가 마 마 사 가 냉. , 200~300kg ,

동실에 냉동 시 다가 쓸 마다 꺼내 단 에 헹 쓴다 주 많 사 가,

도 가 해 것 빨 고 어 고 그걸 빨 만 냉동 시

다가 여 거 주 많 여 어 말 다가 내내 그것 빨,, , 1

었 지 말리 다에 막 많 니 시 가 겨울에 지 겨울 지 도. . .

어 지 지 지 미역 쳐지 상태 없어지 상태 뿌여지 없어지, , , , ,

거 울 싱싱했다가 해지 없어..

톳9.

톳 업 지 톳 에 톳 우리 어 니들 할 니들 많 었 우리10 , ,

고 시 내고향에 톳 해 달 고 해 한 해 톳 하고 톳 개 어, 6 .

가루 고 개 톳 톳 도 다 곳에 고 그러 우리, ,

쓰고 그냥 에다 그리고 살짝 게 쳐 에 어 고 그게 맛, , ,

어 톳 에 고 에 어 어 여 살짝 빛 그것, ,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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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어 어 그게 말 맛 어 에 말 계통 매했 지 말리, ,

건비가 많 들어 하루 가 에 가도 만원 당 고 그걸, 6

취 해다가 말리고 별하고 그 게 하다보 건비가 많 드니 것

상 에게 그 계통 고 우리 동 에 걸 상 그, ,

계통 고 우리 동 에 걸 그 .

게10.

다 동 하 우리 월 게 하 해 지 월 말 지 에6 1 5

하니 월 게 하 지 막 리니 지 할 게 없어 게6 1 ,

개 매 우리도 에 어 계에 공동 매 하다가 개 플 만, ,

고 우리 어 계 해 사용하 에 삯만 얼마 내 그걸 개 내 게1 ,

걸 미역도 싸 고 에 비벼 고 도 고 우리 들 죽도 여 주고 게, , ,

죽 맛 지 게죽 게 에 돼 에 볶다가 거 죽 다, .

게 살짝만 도 게 니 살짝만 도 니 거, .

에 다 후에 고 하 게죽 맛 어 게 도 많 고 우린 우리가, . ,

니 걸 들 게 도 해 주고 에 게가 비싸 다,

들 공 도 시 고 우리 하고 하고 에 도 었어 다 그런 지1 1kg , ,

주들 생 고 들 리 사 들 니 그걸 다 냉동했다가 게 도 여주

고 간단하게 비벼 도 하고 냉동했다가 그 해동하 도 하 짠, , ,

에 거니 그 게 지 단 들어 고 짠 에 냉동시 니,

싱싱해 들 죽 여주고 게가 식하 가 편해 꺼내 니. . .

진 것 냉동했다가 만 포 했다가 꺼내 식하 편해 맛도 고. 1 .

어11.

에 어가 많 났 지 어 많 우리 동 에 도 우리 할 니들, ..

어 많 우리 다에 가니 어 어도 워 어가 게, ..

그게 몸에 달 어 달 떼질 못해 든 어 들 가에 해 들, ,

어 도 가지고 다니 우리 가지고 다 우리 다에 워.

삶 고 신경 쓰 닷가에 돌에 막 질러 거 도 질러 죽, , ,

거 어 막 지 거 그거 그것 망 막 연해지게 어, , , ,

막 리 어 살 지고 그걸 걸 어 볶다가 죽 여 드러워, , ,

어 망 막 쳐 살 드러워지 걸 어 볶 고 볶 도 고, .. .

에 내 다 그 고 삶 우리 다, , .

삶 그 도 리지 고 삶 에 주도 고 우리 우 다.

지 그 도 가 우 어 들 그,

것 주 에 고 도 고 도 고 들 주 주하고 같, . ..

12.

어 다가 하 보 지 가 없어 에 우리 하 하루에. 5kg ,

어 다 하 보 지 보여 가격도 그 만만 어 다5~6kg , , ,

우리도 어보지 못했어 다 복 해삼 상 산 사 어, . , , ,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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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 거 한 사 해 돈 주고 하 그 사 한 지 계 가지고, ,

그 사 지 만원 주고 건 했 다 갖고 간다고 해,

우리가 해 건도 그 사 한 다 우리가 살 에 얼마 얹 주고 사,

돼 그 사 한 우리가 가격 리니 게웃해 갈할. .

쳐 게웃 쓰 고 사다가 하고 행사 집에 님 사다가 것1kg

도 고 게웃도 비싸 우리 동 사 들 많 났, ..

한 상 한 들어가 사 다 게 거 워 내가 해 건 도 상 한. ,

가 사 사 해 돼 얼마 달 고 사, .. .

말13.

우리 동 그게 주 많 어 객들 다 가 고 해 할, ,

다 연 리하 돌 볼 보 객들 많 가 냐고 하 맛 다,

가 지 도 어 우리 동 우리 걸 생각 해 객 가, , .. ,

신 해 어떻게 냐고 해 우리 동 다만 내 가 게 어 우리 해, .. ,

들 다 지 리하 거 그 사 들 만 갖지 공동 어 에 우리 내 가냐, . .

고 그 사 들 말도 리가 간에 우리 해 들도 고 리하 그 사,

들 도 가고 톳 어가고 도 어 가고 해 들 하 걸 그 사..

들 다 어가 그 지 말 고 막 에 없어 하다 보 고 트러블 생.. .

고 어 없 지 많 만해도 계 내 싸우고 하지 마.. .. . , ,

빼 해경에 연 해 에 고 했 지

14.

지 도 지 직 말하 우리 게 많 걸 생각 해, ,

그냥 지 가 여 에 다에 가 그랬 여 에 업 할 게 없 니, ..

떼 에 어 갈 할 같 도 하고 고 고,

도 하고 해다가 에 어 갈 많 해 복 게웃 고 에, , ,

었 지 도 가 해다 어 여 월 지 상게 하지 월 말 할, 7 . 7

게 없어 보말하고 하러 가 해다가 냉동실에 집어 었다가 그걸 쳐 어 도 하. , ,

고 도 맛 어 별미 가 갈하고 그 게 어, .

15.

에 하고 가시리하고 났 지 식 계 해 가 들어 보리

니 가시리도 없고 도 없어 가시리도 못 고 도 못 고 지도, .

고.

16.

에 어 니들 우리가 가루에 해 해 간,

고 거 냄비에 볶 어 간 고 에 쪽 고 그것 가루 쳐, .

냄비에 간 고 볶 었어 많 지 고 삶 그냥 삭 삭 어 고 여, , . .

해 우리 해 다 동 그걸 했 에 빻, .. ,

그 었 우리 그 게 해 지도 어 니들 었 다가 냄. ,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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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에 볶 었지 지 게 지도 우리 동 게 체 어, .

감태17.

감태 여 많 어 어 다가 여 에 태 그게 말.

거 엔 어 상 사 가 말 사 가 지 고, , .

ᄆᆞᆷ18.

지만 해도 우리 해 가 그 건 었 다

에 막 도 고 다에 가 건 하루 가 한 건

해 하 도 없어 갑 지만 해도 그 게 많 사. .

하 트럭에 싣고 다니 한 해 사 에 그 게 없어진 거 다에 감태,

가 많 가에 거든 가에 상 고 해 다 돌 하 게 변.

해 어 다에 도 고 해산 들 해 들 하,

도 없어 가 없어 도 에 게 많 니 주 컸 지 커 가, , ,

지 다에 감태가 워 많 염 직 돼 다에, .

직 염 거 감태도 많고 가 가에 가 고 ᄆᆞᆷ.

업 겨울에하 ᄆᆞᆷ 하 식당하 많 갔지 ᄆᆞᆷ ᄆᆞᆷ 쳐 한.. , , ,

만 냉동 시 다가 내내 어 식 고 간 고 쳐 내내 어 냉동1 , 1 .

시 다가 게 쳐 말 다가 말리 지 도, , .

19.

우리 그건 없어

경 사시 해 집에 만 식* ?

주 해 하 거 다 갈 하지 경 사 그게 식 해 집에 거 다, , ,

갈 에 했었 식당 많 하 해 닌 집에 식당에.

식 만 하고 주 신경 쓰 엄마만 그걸 하 해 들 식당에 해도

갈 해 하여튼 갈. ,

해 들 보 식* ?

우리 동 해 들 다 마 가질 거 억 러워 도 그 돈 고, ,

쓸 거지만 도 웬만해 집에 가지고 사 들 다거 경 사,

가지고 지 가 지만 다 가지고 그 돈도, ,

쓸 거지만 가지고 거 없어 개 보 식 지 지만 우리 어. ,

어.

다 갈 가지고 가 비상식량* ?

다에 갈 계 거꾸 맥질 하니 거지 지 우리, , ,

다에 들어가니 집에 갈 고 가도 그게 그러니 그게.

편해 빈 편하지 고 가 그게 편해 껴,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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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 식사 상 에 해산 많* ?

톳 삶 냉동 시 다가 쳐 고 어 다가 지 못하 만했다가 그거 가 쳐

고 ᄆᆞᆷ도 냉동실에 다가 쳐 고 미역도 고 해 집 니 냉동실에 보 톳 미역 본. ..

다 고 어도 본 해 다가 들 님 꺼내 고 도 해, , ,

집 니 그런 게 지.

주 돌 하 가 시간 많 뺏었습니다 감사합니다... . ...


